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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군·경 호칭에 소방은 소외, 소방도 함께 

부르자 제안

소방청 국정감사 … 국가유공자법 등에 소방공무원도 

예우대상이나 정작 호칭은 군·경까지만 부르는 관행 바꾸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월) 실시한 소방청 국정

감사에서 우리나라 제복공무원을 통칭하는‘군경’에 소방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군경’으로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도 적시하

고 있으나, 명칭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부 경험으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법령, 언론 등에서‘군·경’으로만 부르고 있는 명칭에 

소방을 포함해 ‘군·경·소방’ 등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회의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 

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